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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는 스페인어권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려는 대전제 하에 특히 
스페인어의 언어문화를 개관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쩨에 의 
한 언어표현의 상이점을 언어문화 범주에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하여 문화적 교호(交互)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수준에 
서의 의사소통 문제점을 지척활 뿐만 아니라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 
탕을 이루는 차원에서 스페인어권내 한국어교육 실시에 바람직한 방향제 
시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논거로 삼는다. 
연구방법은 사회언어학적인 공시적 자료롤 화용론 측면에서 분석하며 
그 분석 대십엔 언어자료체는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주요국가에 
서 통용되는 보편적 수준의 의사소통표현올 채택한다. 
연구범위는 스페인올 중심으로 하는 스페인어 규범문법에서 허용하는 
통사구문으로 제한하며 화행 및 텍스트 언어학 측면에서 수용가능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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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문 형식의 발화문으로 한정하고 재기발랄(才氣撥刺)한 언어유희나 특 
수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조어(造語)라든가 중남미식 스페인어와 스페 
인식 스페인어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인칭대명사 사용이라든가 
동사변화형을 비롯하여 배타적인 어휘사용 및 숙어나 관용어 형성 그리 
고 상이한 발음체계를 세말하게 열거하는 것은 배제한다. 그러나 은어는 
반(反)문화적 수준의 연구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언어의 제반(諸般) 속성은 해당 언어공동체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는 것을 연구가설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이 연구의 분석범주를 도출한다. 
이것은 스페인어권 내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하에 스페인 
어의 언어문화를 미리 개관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제반 문제점을 분석 
하기 위한 준거(準據)를 마련하려는 초동단계 연구이다. 
11. 이론적 배경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유럽문화는 언어에 대한 상반된 상위가치와 
하위가치의 평가에 의거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상위가치 또는 언어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일반적 o 로 고대철학과 기독교 전통에 의하여 표현 
된 것이다. 사회학 분야에서 거론되듯이 고해성사라는 종교의식에서 비 
롯된 고백(confesión)문화는 그 이전까지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터부시되었던 성에 관련된 불륜에 대한 솔직한 고백 내지는 외설적 표현 
이나 욕이 풍미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하위가치 또는 언어 
1) Michelle Fouca띠t는 정신분석에서 인체가 마지막 경계라고 간주하고 신부(神父)와 
신도 λ에에 존재하는 권력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부모와 지식， 부 
부관계에 이르기까지 성을 내용으로 하는 권력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사회가 민주 
화할수록 성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는데 이것은 도덕성과는 별개라는 의식구조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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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신의 태도는 문화의 비판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셔 소펴스트의 
회의주의， 명목론과 경험주의자인 홉스， 로크1 버클리， 흉 동에 의해 표현 
된 것이다. 언어에 대한 회의주의는 경험주의 시대의 함축적 가정을 구성 
하며 그 자체 또한 명목론 형태를 수반히논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언어의 
집단 구성화 내지는 은어화의 반문화적 양상올 초래한다. 이처럼 언어와 
사물의 분리는각기 하나혹은다른형태로긍정적 문화시기의 전제가되 
고 시울로부터 언어의 해방은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의 시작을 이룬다. 인 
간문화의 역사는 언어에 관한 반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언어에 대한 상위 및 하위가치 사이의 갈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의사소통에는 발성과 억양에 의한 언어적 화행(話行)표 
현을 비롯하여 얼굴표정이나 시선과 같은 신체표현에 의한 비언어적 능 
력도 포괄적으로 활용되는데(마lde않1 100.4: 짧원) 문화쩌l에 의한 언 
어외적 표현 또한 언어학습자에게는 대단히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Savignon 1003; Bachrmn 1~)). 
111. 스페인어권의 언어문화 개관 및 분석범주 설정 
스페인어권의 언어문화를 개략적으로 개판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스페 
인어의 속성 및 언어적 특성범주를 유형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 
으로써 스페인어권 내에서 한국어교육을 전제로 하여 스페인어의 언어문 
화를 개관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언어문화 쩨에서 비롯되는 제 
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툴을 마련한다. 
지하다 보니까 서구사회의 이율배반적인 문화적 목성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 
라 서구인의 의식이 성에 대히여 개방적이거나 관대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역설적으 
로 지도자의 성추문 사건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시안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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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태(懶息) 
스페인어권의 국민성을 한 마디로 요약하는 어귀는 단연코 게으륨 
(없없)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일상적 인사표현은 ‘내일 보 
자’(Hasta 뼈때na! <내일까지→ 내일 봅시다; 안녕!>)는 것인데 그 내일이 
언제까지인지가 불분명하다. 행정업무를 보려면 여러 차례 해당 부서를 
방문해야 겨우 가능하며 하루에 한 가지 임을 해결하면 큰 일을 한 것으 
로 자조하는 사회분위기가 이를 잘 대변하여 준다. 그것은 대부분의 엽무 
가 기약 없는 내일로 무한정 번번이 연장되는 것이 십상이기 때문이다. 
2. 다혈질(多血質)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처리가 지지부진하고 완만한 것에 비히여 
이울배반적으로 다혈질인 성질은 자동차를 고속주행하면서 곡예운전에 
의한 추월을 선호함으로써 연휴기간 동안에 그다지 넓지 않은 도로 폭 때 
문에 수많은 사상자를 기록한다. 또한 언어를 빠르게 속사포처럼 구사하 
기를 좋아하며 사망시 기후 탓으로 신속하게 장례를 치를 뿐만 아니라 비 
행기 착륙시나 열차나 고속버스 도착시 운행이 미처 종료되지 아니한 상 
태인데도 무질서하게 하차하기 위히여 통로에 즐비하게 도열히여 시끌벅 
적 잡담하기도 한다. 이같은 문화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스페인어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개관할 수 있다. 
어휘의 어미부분을 생략하는 간결형 단어구사 
profesor • profe / militar • 빼 / 빼da • 뼈 〈교사의 속칭(洛稱) / 
군인의 속칭 / 경찰의 속칭〉 
전치사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명사의 부사 상당어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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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año próxirm I el 21 de m띠없뼈'e æ ::m.3 <내년에 1 m3년 11월 21일 
에〉 
간결한긍정명령의 표현 
벼잉o. I Lavâoslas. <그에게 그것올 주어라 / 너희들은 그것들올 씻어 
라〉 
복잡한 사고의 전환과정을 수반하는 수동태를 회피하고 피동의 기능올 
가지는 재귀대명사를 사용하는 표혐을 選好
se construirá el puente 뼈잃dorr빼ana. 
(< Ð puente 짧 construido 맹S뼈 n빼ana 
< Omstruir삶1 밍 puente pasado ma때la，) <모레 그 교량은 건조휠 것이 
다〉 
매우 수다스러운 속사포식의 발화가 가농하도록 다양한 종류의 관계사 
를 발달시켜 대단히 긴 서술식 표현을 사용 
10 q많 /10 cual I 따 los CU외es<앞에서 언급한 개념이나 내용 전체〉 
행동 자체보다는 행위 주체에 초점울 두어 성 • 수에 띠론 어미변화를 
시킴으로써 부사어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형용사의 특이한 용법올 선호 
Vosotros os vais junt않， 뻐'0 yo ræqu뼈 sola I Tú te vas al앵re. 
〈너희(남자)들은 함께 가고 니{여재는 홀로 남는다 / 너는 즐거워서 간 
다〉 
어순을 간결화 시키려고 文頭에 부정어귀률 위치 
nunca I n때a I nadie I ni때uno I t:arnIXXX> 
〈결코 / 아무 것도 / 아무도 / 어느 것도 / 마찬가지로 ~하지 않다〉 
혼란스러훈 이중부정을 불허히는 부정어귀의 중복사용 
No, no 떠190 n때a. " N때ater땅o. <나는 。F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통사적 어순배치의 자유로움을 도모히는 주격대명사 생략 
(YO) q띠ero mucho a ti. = A ti te qui없) 뼈cho. = Te quiero mucho a ti. 
<(나는) 너를 매우 좋아한다〉 
직접목적격이 사람이나 동물일 경우 앞에 놓이는 전치사 ’a’에 어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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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부여 
Carlos quiere a l'v1aría y a Ana. = A 1\뼈aya Ana q비ere Carlos. 
〈까를로스가 마리아와 아나를 좋아한다〉 
스패인어 철자표기에 있어서 대단히 주요한 기능을 가지는 강세표기를 
생략하는경향 
rió • rio (r번r 동사의 부정파거형) / h버 / fio / 밍lOn 
전산화 처리의 낙후성에서 거론되는 특이한 형태의 자모를 간결화 하려 
는추세 
E농뼈a • E뼈m<전산화 과정의 결림돌인 특수문자를 제거하려는 경 
쟁 
특이한 구두점을 제거하려는 경향 
/ " • φ 〈문장 첫머리의 거꾸로 된 구두점을 제거하려는 경향〉 
3. 오쉬午睡) 
최근에 들어서는 타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시간차 때문에 현저하게 불리 
하다는 것을 이유로 점차 수그러드는 추세이며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서 
는 아예 사라져 버린 관습을 하나 소개한다. 이는 전통적인 생활습관으로 
손꼽히는 것으로 여름에 매우 더운 날씨 때문에 직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 
를 두어 오전 업무가 오후 1시경에 끝나면 귀가하여 2시쯤에 포도주를 곁 
들인 하루 중의 가장 주요한 식사를 마친 후 오수(siesta <낮잠>)를 충분 
히 즐긴 뒤에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생활습관이다. 생활양식이 동일한 
경관조차 음주운전 단속에 관대할 수밖에 없는 이같은 이유를 새싶깐레 
거론하지 않더라도 구속을 싫어하고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겠느냐는 식 
의 언어생활의 일환으로 간결한 동의어를 신속하게 내어 뱉듯이 구사한 
다. 한편 자연히 뒤로 훨씬 늦추어지는 저녁식사 시간과의 긴 시간 폭을 
활용한 취식(取食)문화는 가로변이나 테라스에서 장시간 죽치고 앉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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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나 타인을 비펑하면서 험담이나 소문을 전파하기 제격인 각종 바 
(밟)와 카페테리아 문화를 쓰레기가 어지럽게 장식된 분위기 속에 성업 
하게 만들며 고성방개高聲放歌)하면서 여러 집올 전전하는 음주문회를 
정착시키고 착석식의 영업장이 아닌 기립식(起立式)의 음주문화와 집시 
족의 춤 문화를 향유{享有)한다. 
h때llar 때1 <험담하기>1 벼sura <쓰레기>1 rrerier때 once (앵뼈Uientel 
〈오후 5-6시경의 간식 (콜롬비아에서는 가내제조(家內製造) 치즈와 함께 
술을 마시는데 그 술 이름의 글자 수가 열 한 개라는 것에서 유래l>1 ror때a 
〈영업장 내의 손님 천원에게 한 잔씩 툴리기>1 f，α1do blanco <단숨에 술잔 
을 다비우기>1 d뼈s <마드리드의 전형적인 춤사위>1 tuna <마드리드 대 
학생들의 유랑 연주단(流浪演奏團l>1 ITeSÓn <전형적인 (외양간)동굴 선술 
집>1 flarrenco, tablao <집시족의 플라맹꼬 춤， 공연무대>1 C'hino <동양인을 
통칭하여 뽑 F시켜 얄잡아 보는 표현(이 표현이 혹시나 동양인의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커피명칭인 카푸치노에도 비유하면 
서 야유하기를 즐검)> 
4. 선민의식(훌民意敵) 
비록 민주적인 군주국가를 표방하지만 국민성의 근저에 깊숙이 지리잡 
고 있는 타인과 준별되는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는 선민의식은 배타적인 
집단형성을 선호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법이나 구두접마저 
유별나게 만들어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오놀날에는 언어의 전산화 처리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를 틀어 점차 소멸하고 세계적 규격화 
에추종하는추세이다. 
1.징4.E67，æ I i., I <천 단위에는 마침표를 그리고 소수점에는 쉽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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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 도립형 문장부호 생략〉 
특정인 끼리만의 단체형성 선호경향 
c1an / s띠어ad (de gastronomía) / ()pus I잉 / mafioso 
〈문벌(門關) / (식도락) 상류사회 / 오푸스 · 데이(천주교파의 선민집단) 
/마피아다운〉 
지인(知A)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전기 소케트를 빗댄 표현 
을사용 
enchufe <전기 플러그를 끼우듯이 아는 사람끼리만의 통교(通交)와 
결속을풍자〉 
‘이름 + 부성(父fr'I:)+ 모성(母姓) + 전치사 de+ 남편성(男便姓)’의 가부 
장적 성명표기 방법을 채택 
h뻐ria Pérez García CIe Durán 
〈아버지는 빼레스라는 성씨 가문(姓民家門) 태생이고 어머니는 가르 
시아라는 집안 출신의 딸인 마리아라는 이름의 소유자로서 두란 가문(家 
門)에 시집간 부인을 지칭〉 
복수형에서 보듯이 남성위주의 언어표현을 사용 
뼈res ("' padre y rr빼e) / rr빼10， machismo <부모 / 수컷， 사나이〉 
과장이 심한 절대최싱L급 형태를 선호 
amable • amabilísímo <(무지무지하게) 극도로 친절한〉 
투우사가 투우와 정면 대결시에 보이는 거만한 행동처럼 고개를 뒤로 
제치고 틱을 내어 밀며 시션을 하향한 채로 행하는 친한 싸l끼리의 격의 
없는 인사표현 
l.Qué hay7 <무엇이 있느냐? • 어때? 안녕7) 
띠를 사용하면서 하대(下待)해야 할 경우 오히려 반어적으로 공경어투의 
주격 대명사를 사용하여 거리감을 유발 
usted (Ud) / us따ies (Uds.) <공손한 어투가 거리감을 두는 자연스럽 
지 못한표현으로 둔갑〉 
공손하지 못한 불경스런 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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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no <(좋아 • 천만에) 고맙다는 인사말에 당연하다·는 듯환 통명스 
러훈 표현 / 전화호출에 대한 대답〉 
신조어(新造語)를 제멋대로 만들어 재기(才氣)를 과시하려는 성향 
novela • 띠vo\a <소설올 톡이한 장르로 부각시켜 작가 자신만이 독 
특하게 부여한 별칭(別稱)> 
vag，뼈.Il1Cb • vag없ll.1l1do <방랑재세계를 뭇하는 어휘를 접속시킴으 
로써 유추 효과를 유발)> 
인명 뒤에 해당 인물의 인품이나 위업을 대변할 수 있는 별명 붙이기롤 
선호하여 이와 같은 별칭만 샤용되는 경우가 허디{許多) 
태 rey AlflαISO 머 Sabio <현자{賢者)[(성군聖君)] 알폰소 왕〉 
5. 고해성샤告解뿔훌) 
모뒤冒頭)에 언급하였듯어 ìvlìchelle Foucault의 견해를 쫓아 사회학적 
으로 분석하연 서양사회의 종교적인 고해성시{고백)문화는 그 이전에 입 
에 올리는 것조차 터부시하였던 성을 지나치리만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대담성과 직결되어 노골적인 표현의 예술작품을 합리화하고 
청소년 관랍불가의 최상둥급 매김을 초래하여 그러한 분야의 배우가 오 
히려 유명인사로 각광받는 세태를 형성한다. 남 • 여성올 불문하고 생식 
기 명칭에 관련된 욕지거리 식의 예의 없는 조야한 표현이 거침없이 구사 
되고 공식석상에서의 발설을 도리어 멋들어진 용기로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하는 언어현실이다. 이것은 색정적 표혐의 발햄l 기여하기는 하지 
만 심히 교양적이지 못한 어휘이므로 직접적인 언굽은 이 연구에서 생략 
한다. 한편 예의를 주요시하는 전통적인 동양 풍토에서는 수용되기 어려 
운 표현으로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힐책(誌責)하는 어투 또한 광의의 
범주로 분류한다면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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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ño / cojones / cojonudo / honkonu따 < honkong 여 인을 뽑下 (동양의 것 
이라면 중국과 관련시켜 일괄적으로 펌훼(없밟)하기 좋아하는 생활양식을 
반영하는 비근한 예)> / casa verde <녹색(綠色) 집→ 홍등개紅燈街)> / 
puta (<prostituta), hijo de puta, puta madre / sur:erguapa <超美女> / ton뼈ia 
<바보 같은 멍청한 짓>/ 뎌llate' <입 닥쳐! (여물통 닫어!)> 
6. 투우〈關牛) 
한동안 최대의 환대를 받으며 사육된 건장한 투우용 소가 투우경기 당 
일 투우장에서 인간에게 느끼는 강렬한 배신감은 소를 광분하게 만들고 
소의 등에 계속 잔인하게 자행되는 각종 가해는 실로 엄청난 분노의 도가 
니 속에서 투우가 자기의 체력한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만 
든다. 그처럼 잔학무도(殘휠無道)한 잘해 과정에서 투우사가 묘기를 보이 
며 투우를 시달리게 할 때마다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관중의 우렁찬 야유 
와 환호를 수반하는 장시간의 유희가 전개되는데 마침내 소가 혀를 빼어 
물고 전의(戰意)를 완전히 상설하였다고 판단되면 투우λ봐 모자를 벗어 
관중의 환호에 답하며 제자리에서 한 바퀴 회전한 후， 투우사의 모자를 
투우장 모래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소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서 나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그리고 투우사가 칼끝 부분이 약간 휘어 
진 도살용의 긴 칼을 들고 그 칼을 거머쥔 손의 방향으로 몽을 뒤틀되 시 
션은 투우를 향한 채 거의 수평으로 몸을 날려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단 
계 직전에 전체 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숨을 죽이는 순간이 도래하면 이 
찰나{刺那)를 일컬어 이른바 ‘진설의 시간(hora de verclad)’이라고 미화한 
다. 투우를 도살하기 직전 투우사가 소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기합을 넣 
으면서 거만한 자세로 고개를 치켜올리는 행위가 바로 상술한 바 있는 격 
의 없는 인사태도(lQué hay?)인데 이것이 바로 비록 의미상으로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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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한국어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예의바른 한국인 사회에서 
는 고개와 허리를 숙이고 공손하게 시선도 아래를 향하는 태도를 당연시 
하므로 이는 한국인이 참으호 수용하기 힘든 문화차이의 일례이다. 
7. 격정(激情) 
투우경기에서 투우사 아니면 소 둘 중의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비로소 
끝나는 것처럼 사랑에 죽음을 전제로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격렬한 열정은 
스페인어권의 독특한 격정적인 사랑문화룹 창출하는데 이처럽 감정을 적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축소사{縮小購)를 가지고 사랑스러운 것올 극 
도로 아기자기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때ito / hombrecito / ahorita <몇 살밖에 / 꼬마신사 / 지금 막〉 
중대새增太戰) 또는 경멸새輕題짧)를 가지고 과장하어 확대시키기도 
한다. 
때azo / hombretón / 따띠lón <몇 살씩이나 / 사내대장부 / 잠꾸러기〉 
또한 화자의 복잡한 심리상태를 최대한 반영하는 접속법이 시제나 용 
법에서 다양하면서도 세분화하여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정의 의미를 
지닌 명령어 표현이라든가 유감을 표명하는 외교문서 혹은 노벨문학상 
수상에 기여한 님까 자못 크다. 
이외á estuviera en 피.ente 따ios! / No os las lavéis. 
〈내가 이십대라면 좋으련만! (실현 불가능한 소원) / 너희틀은 그것풀을 
씻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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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유부단優柔不斷) 
반도국의 숙명으로 치부하기에는 서러우리만치 celtJ."bero종족의 거점에 
V뼈머， 머aru， sue띠， 띠Slg(피.0， 없be， sirio, 뼈iJerisco종족 등 외부의 적이 수 
차례 침공하였으며 비잔틴 교역상을 비롯하여 로마인 그리이스인 유태 
인， 페니키아인， 페르샤인 둥과 상거래를 하였는데 좋게 말하자면 평화를 
애호히는 민족이라고 호평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실제로는 피 
애彼我)를 구분하는 의식이 n베된 채 적과 장기간 동침에 따른 혼혈에 
의한 어휘잔존(語寶殘存) 현상이 허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랍어의 
경우를 들어 민족의식 고취차원에서 설지회복(失地回復 ræonquista)이 
감행되었다고 미화시키기는 하지만 기원 후 711년부터 1492년까지 이베 
리아 반도 침입자와 공생한 연유로 인히여 스페인어 어휘에 파생어 형태 
를 포함하여 통산해 4천 개 이상의 영향을 끼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 
듯이 스페인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전혀 서로 상관성이 없는 뜻틀로 이루 
어져 다양하게 해석되는 예가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단어(zoco)가 나막신， 왼손잡이， 왼쪽， 모로코 시장 
광장， 길모퉁이， 주석(柱石)， 수은(水銀) 둥의 돗을 지니거나 수입인지， 증 
표 초인종， 음색(音色)， 위업， 공적， 소인(消印)， 문장(救章)에 새긴 명기 
(銘記) 우표 등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는 것(tir빼e)이 있는가 하면 
마개， 쐐기， 당구의 큐， 책， 간식， 한 입 먹기， 한 잔 들이킴， 혼란스러운 뒤 
범벅， 욕지거리， 근심거리， 구두 뒷굽， 진퇴양난t進退兩難)， 땅딸보， 꼬마 
등의 사용을 예(않0)로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전， 뒤집힘， 곡절(曲折)， 
한 번 말기， 귀환， 거스름 돈， 반복， 이면(훌面)， 소매 깃， 변화， 경작; 손질， 
구타， 둥근 천장 등의 뜻이 혼재된 경우(vu머ta)마저도 상당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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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한국언이 지년 운화의식과의 차이챔 
상술한 바와 같이 스페인어권의 언어문화차이를 분석한 틀에 입각하여 
한국인이 스페인어권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제로 하여 스페인어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문화쩨 내지는 문화충격을 조목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편의상 한국인이 스페인어학습 최우선 단계 
에서 뇌리에 즉각 떠올리는 거의 직역에 가까훈 전반적 뜻풀이 내용을 각 
괄호안에 병기한다. 
1. 인사언어 
(1) ;'Qué hay? < [무엇이 있느내?)J • 어때? 괜찮아7> 
이것은 격의 없는 사어에 사용되는 친근한 인사언어로서 프랑스어의 
‘Ça va?’처럼 ‘어때?’ ‘괜찮얘’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인사말을 
처음 듣는 한국인은 비록 인사내용이 한국어와 유사하더라도 앞 장 6절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비례적(非禮的)인 인사자세에 어리둥절해 하며 
호의적인 답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반웅올 반갑게 나타내 
지 못하고 주저한다. 더군다나 이때 고개를 도리어 뒤로 제치다 보니 자 
연히 시선은 상대를 내려다 봄으로써 話行상황에 따라서는 불쾌감마저 
노골적으로 반웅하는 현상마저 발생한다. 한편 인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의 볼을 맞대고 상대방의 껏불 가까이에서 입맞춤 소리룰 가볍게 내 
는 문화는 보수적인 한국인 남성이 스페인어권 국가의 여성올 만났을 때 
특히 어색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스페인어 사 
용지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한국인 남자를 오히려 교육율 받지 못해 예 
의가 없는 사람(때어uc때)이라고까지 혹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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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상대자이거나 교분이 두터운 사나이끼리의 인사과정에서 상대를 얼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 것은 서로의 의리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능 
숙하게 잘하며 보기에도 잘 어올린다. 
(2) Vosotrηs saJudáis a vuestros amigos. 
Vosotros los / les 잃ludáis. <너희들은 [그틀을(?) •] 그들에게 인 
사한다〉 
한국어로는 자연스럽게 간접목적어로 사용되어야 하는 ‘그들에게’라는 
보어성분이 스페인어에서는 직접목적보어로 쓰이므로 혼란스러워 한다. 
더군다나 이 경우 보어가 사람인 남성에 혼용 가능한 직접목적보어 형태 
les는 사람인 보어 남 · 여성에 공히 사용되는 간접목적보어 형태와 동일 
하므로 잘못된 인식을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향마저도 있다. 
2. 톰사구조 
흑자{或者)는 통사구조 분석이 문화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언어의 근본적 i에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논리의 비빡라 
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두(冒頭)에서 제시하였듯이 언어가 지 
니고 있는 음성， 음운， 형태， 통샤 의미， 화용론적 제반 속성은 해당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여기서는 이를 연구가설로 설정하면 
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을 연구방향으로 잡고 그 과정에서 분석범주를 도 
출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므로 이와 같은 논거를 갖춘 일련의 논지전개는 
스페인어권 내에서 한국어교육시 문화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타개를 
위한 준거(準據)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 논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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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l corr떼erænto 벼recto activo, 허 10 벼y， se convi얹te en sujeω 
다lClente. 
<능동태 직접보어는 만약에 그것이 있다연 수혜 주체로 전환된다〉 
스페인어 동사 hay는 사물의 존재사실 여부만 표현하는 비인칭형 용법 
이므로 흔히 존재하는 사물을 주어로 판단빼 직접목적보어의 용례에서 
는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표현은 다르므로 당황한다. 
(4) Me gustan. 1as flα-es. < [꽃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 나는 꽃 
들을좋아한다> 
스페인어의 간접목적 대명사를 사용하는 특이한 사고의 전환과정이 펼 
요한 용법인데 이와 유사한 용례를 가지는 동사가 매우 많으므로 사고의 
민활한 전환이 수월하지 않아 어려옵을 겪논다， 이것을 웅용하면 다음의 
예 (5)와 같은 표현의 해석이 충분히 납득가능한데도 실제로 훈f국인이 스 
페인어로 표현하려면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과정이 없는 다른 평이한 동 
사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6Te gusto? <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니?J • 너는 나를 좋아하 
니? (자기 나 좋아?)> 
Me gustas. < [네가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 자기 좋아)> 
연인 사이에서 시용될 수 있는 언어로서 사고의 전환과정이 필요한 복 
잡하면서도 매우 간결한 표현인데 한국인의 의식구조로는 학습초기에 힘 
들어한다. 
(6) A Fermndo se le caen J，여 pan때ones. <페르난도의 바지가 (저절로 
본인도 모르게) 흘러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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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착용자의 고의적인 탈의행위가 아니라 혁대나 멜빵의 손상 또는 
지탱하는 부속의 느슨함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저절로 흘러내리는 
낭패로서 관중에게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상황을 묘사하는 스페인어의 특 
이한 중간문 형식의 표현이다. 발회문의 주어가 아니면서 여격으로 표현 
되는 섬리적 주체의 전혀 예기치 못한 행위의 발생에 대하여 의사소통 참 
여자가 표현하는 발화이다 
(7) A la sirvien따 se le cayeron varias tazas. <하녀가 컵 몇 개를 떨어 
뜨렸다〉 
컵을 자유낙하로 떨어뜨려 보거나 섬경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해소나 회풀이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안 
전하게 다루는 과정에서 실수로 빚어진 사건임을 표현한다. 
(8) A Uds. se les enfria la sopa. <당선들의 국이 식 는다〉 
일부러 냉각실험을 하려고 하거나 장시간 용기의 방치를 유도함으로써 
국물의 온도를 하강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요리된 상태에 
서 그대로 놓아두거나 식기에 배식한 후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저절로 
국이 식어버리는 상태를 뜻한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는 국을 주어로 
놓고 주격보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다운 표현을 위한 발상 자체 
가어려운구문이다. 
(9) Son iguales de tama디o y de precio. <그것들은 크기와 가격이 같다〉 
한국인은 전치사 de의 용법에 의아해 한다. 동일한 의미의 스페인어 문 
장을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이 크기와 가격을 주어로 간주하여 주어로 놓고 
작문하려고 한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일별하면 별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주어의 명사가 제시되어 주어 위치에 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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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 비로소 수긍한다. 
(10) Hace mucho calor. < [많은 더움을 만든다〕 • 날씨가 매우 럽다〉 
직설볍 현재 단수 3인칭이되 비인칭 형태의 통사변화와 함께 명사를 
수반시켜 날씨를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은 ‘비가 오다’라는 
동사 빠'Ve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뼈e llu띠a라는 기발한 착상을 한다. 
한편 스페인어의 hacer noche는 ‘밤을 만들다’가 아니라 ‘밤을 보내고 지새 
우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11) gran hombre <위대한 남자> / hombre grande < (몸집이) 큰 남자〉 
스페인어 형용사의 일반적인 정위치는 수식을 받는 명사의 바로 뒤인 
데 이것이 위치 변경을 하여 수식 받는 단어의 앞에 놓이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화자의 특별한 의도가 가미되는 것이 
보통이다. 새로 건축하는 새집인 경우와 기존의 집이지만 새로 이)..1-71-는 
집이 다르게 표현되며 생수나 중류수도 그 표현이 형용사의 위치로 결정 
된다. 
(12) 양 /estar 동사 
영어의 tobe 동써1 해당하는 표현이 스페인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양 동사는 본질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반면에 f정없r 동사는 일시적인 상태 
나 주관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쩨점올 가진다. 예룰 들어 동일한 형용사 
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할 준비가 된 경우(estar listo)와 영악스러훈 인품 
을 표현하는 경우〈양 listo) 그리고 지겨운 사람의 속성을 표현하는 경우 
(앞 cans뼈)와 피곤에 지친 사람에 대한 묘새많다If cansado)가 각각 다르 
게 표현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경험을 해서 아는(때10C딴)’와 ‘지식으 
로서 아는(s삶:er)’의 용례가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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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치사 de 
스페인어에 빈번한 전치사 de의 용법에 익숙해진 학습자는 영어의 of 
와 동일시하여 영어구사 때에 대단히 자주 전치사 of를 사용하게 되는 경 
향이 있으며 한국어의 의식구조에서 비롯된 전치사 de의 사용이 의외로 
스페인어에서는 다른 전치사로 쓰이는 것에 당황한다， 예를 들면 ‘칼라 
텔레비션’은 tele찌sor en col아이며 ‘도난 보험’은 쩔uro aJI'πra robos이다. 
한편 ‘쇼핑가다’는 ir de compras라고 표현하며 ‘휴가를 가다’라는 표현도 
ir de vacaciones로 나타내어 영어식 표현에 익숙한 학습자는 당혹한다. 
(14) tener sueño < [꿈을 가지다] • 졸립다〉 
스페인어에서 관사의 사용은 의미의 차이를 초래한다. 한국인은 이러 
한 세부적 변화에 둔감하고 관대하여 적당히 표현하여 얼버무리려고 한 
다. 부정관사가 삽입된 tener w1 sueño는 미래에 성취되기를 바라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다. 한편 corno라는 전치사도 다음에 정관사가 
있으면 ‘~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정관사가 없으면 ‘-(으)로서의 자 
격을 나타내는 언어로 그 사용이 구별된다 
3 생활상生活相)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와 한국어 상용구사자 싸l에 존재하 
는 현저한 실생활 문화차이에 기인한 어휘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5) aJeT1JO <까마귀〉 
한국인은 잘 망각하는 사람을 핀잔줄 때 까마귀고기를 먹었느냐는 표 
현을 쓰며 불길한 죽음의 예감까지 받는 날짐승으로 까마귀를 터부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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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비하여 스페인에서는 도리어 길조(吉鳥)로 여기는 것이 다르다. 한 
국에서 길조로 여기는 까치(urraca)가 도리어 흉조로 통하는 것이라든가 
호랑이(디gre)나 용(龍 φagó띠을 상서로훈 동물로 보는 한국의 관습과 판 
이하게 흉물로 간주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다. 
(16) Cuando Francia estormιh Es뼈a dice J뼈s! 
〈프랑스가 기침(재채기)을 하면 스페인은 ‘하느님!’하면서 건강을 
기원한다〉 
이 표현은 18세기 스페인이 프랑스문화 영향권 하에 있었을 때의 정세 
를 시니컬하게 풍자한 비평가의 지적사혐l데 이처럼 스퍼l인 문화에서 
기침은 결례가 되며 한국에서 금기시하는 식탁에서의 코푸는(5α'CI1'Se las 
mriæs) 행위는 오히려 음악성까지 곁들여 요란하게 처리하여도 전혀 개 
의하지 않는다. 아울러서 윗사람과의 식탁 대면에서 음주를 결례로 보고 
맞담배질은 전혀 개의하지 않는 것도 심페한 현상이다. 
(17) Bueno <좋다 / 좋아〉 
전회를 받을 때 멕시코 둥지에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것은 한때 세계 
적인 대지진이 났을 때 통신두절에서 야기된 불행한 사태를 절실하게 경 
험하였던 터라 통신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마치 
군대 통신병끼리의 통화내용에 동장하는 ‘수신감도가 좋다’는 의미로 사 
용된다. 
(18) éxíto <성공>/s뼈so<사건〉 
영어를 일찍이 교육받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굳어진 영어의 잔재는 스 
페인어 어휘의 의미파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영어의 ‘비상구’를 뜻하는 
얹t나 ‘성공’을 뜻하는 success를 상기하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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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는 과오를 한국인 학습자가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경우도 간 
흑발생한다. 
(19) Chelo <Consuelo라는 이름의 애칭(愛稱)형태> 
스페인어에서는 인명의 애칭형을 다양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첼로’라는 악기명칭으로 이해하는 설수를 저지른다. 이외에도 llilores(고 
통， 고난)라는 이름은 예수의 고행(苦行)을 성스럽게 기리는 것인데 이 이 
름은 엉뚱한 변화를 일으켜 Lola 또는 Iρhta라는 애칭형을 가지며 
Francisco는 Paco라든가 Paq버to라는 애칭형태를 가진다. 
(æ) 떠mión <트럭 } 버스〉 
스페인에서는 트럭이지만 멕시코 둥지에서는 버스의 의미를 가지는 어 
휘이다. 스페인의 autobús가 아르헨티나에서는 떠ñera， 파나마에서는 
C비va， 칠레에서는 gór때la라·든가 rrucro 그리고 쿠바나 라스팔마스에서 
guagua 등으로 불려지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른 표현이 중남미 껑개 
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각 방변에서 사용되는가를 가히 점작할 수 있지만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배제하기로 한다. 중남 
미로 식민지를 개척하러 갈 때 오랜 기간 항해에서 익힌 단어를 대륙에 
상륙해서도 사용하였기 때문에 얹뼈rcase는 기자 전차 자동차， 버스， 비 
행기 동의 교통수단에 탑승할 때 사용되며 &땅nbar떠rse는 내렬 때 사용 
한다. 마찬가지로 e뼈arcadero가 선박을 위한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기 
차의 플랫흠(andén)이 되기도 한다. 선단(船團)의 의미를 가지는 flota는 
콜롬비아에서 버스조합을 지칭하며 fle때는 차량이나 P]-~]-를 빌리는 뜻으 
로 쓰인다. 선박의 키를 뜻하는 t:irrX)n은 지동차의 운전대와 비행기의 승 
강키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스페인과 중남미 지역간의 어 
휘사용 치이가 있지만 이 연구의 범위 밖이므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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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Hace tres afios que habitamos esta casa. <우리 가 이 집 에서 산지 
3년 된다〉 
시간올 나타내는 명사를 직접목적보어로 사용하면서 접속사 que와 함 
께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다’라든가 ‘~한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 
다’ 또는 ‘어느 정도의 시간 전부터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인데 한 
국인은 이것을 전치사로 속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동사는 당연히 시제 
변회를 하여 화자가 언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경과하는 시간의 폭을 나 
타낸다. 
R웠jefα'e poco, es떠 lloviendo.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 
Ayer hizo un mes que Jl앵amos. <우리가 온지 어제로 한 달이 되었다〉 
Mañana mrá dos años. <내일이변 2년이 된다〉 
4. 철자및 강셰부호 
(22) Espaηa • Espana 
최근 컴퓨터 활용 측면에서 낙후요인으로 작용하는 특수형 문자 a를 
없애고 음가(音價)가 유지되는 다른 표기법을 개발하려는 주저현상으로 
전환되는 예에서 스페인어학습자는 당황한다. 
(Z3) rió • rio (reír 동사의 직설법 부정과거형) 
스페인어학습 초기에 가장 엄격한 규정으로 인식하였던 강세부호가 와 
해되는 현상에 당흑한다 최근에 스페인을 비롯하역 라틴아메리카 북미， 
필리핀 둥지의 227>> 학회의 학자들이 모여 스페인어의 장세 철자법을 개 
정하였는데 약모음의 강모음화뻐ato)와 이중모읍 사이에서 훈동이 일어 
나던 발음조합에 대하여 항상 이중모음으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내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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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huir 동사의 직설법 부정과거형을 hui로， reír의 직설법 과거형도 no로， 
fiar 동사의 것도 fio, 그 외에도 맹Íá1이었던 것을 맹iα1으로 사용할 수 있 
게 되고 기존의 강세형도 계속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ID1년에 발행된 스페인 한림원사전에 지난 lr02년도 판에 수록되 
었던 어휘 중에서 약 3만 찌 정도가 수정되었다. 
(24) i / t → φ 
감탄문과 의문문의 시작을 표식하는 거꾸로 된 부호에 문화차이를 절 
감한다. 그러나 컴퓨터화 과정에서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점차 소 
멸하는 경향이 있다. 
(25) 1.잉4，~ 
‘일천 이백 삼십 사 점 오 륙’을 표기하는 방법이 천 단위에 마침표를 
찍고 소수점 표기에서 쉽표를 사용하는 아라비아숫자 표기에 문화짜l를 
절감한다， 
(26) 껑4 
숫자를 읽을 때 백 단위의 수와 십 단위의 수 싸l에 ‘그리고’에 해당하 
는 접속사를 넣기에 익숙한 외국어 습득자에게는 ‘이백(성 · 수에 따른 변 
화) 삽십 그라E샤라고 읽으면서 수반되는 명사의 성 · 수에 일치시키는 
변화형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17) paraguas < [물을 멈추다] • 우산〉 
스페인어에서 복합명사는 동사의 직설법 단수 3인칭 변화형에 명사의 
단수나 복수 형태를 부가시켜 만든다. 유사한 계열의 명사로는 par뼈있S 
(바람을 막기 • 자동차의 앞 유리)/i따Clmídas(추락을 막기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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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j~chs(돈융 휴대하기 • 지갑) 풍이 있다. 
5. 반(反)문회적 요소 
(28) coπ。
구체적인 돗풀이는 학술 및 미풍OJ:속 차원에서 생략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밝히자면 생식기 명칭에 따른 욕지거리에 해당하며 특정부류 사람 
끼리의 거친 표현의 대화에 오르는 것이 보펀화되어 있다， 그런데 아이러 
니컬하게도 여성을 비롯뼈 이러한 상소리를 거침없이 사용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동료의식마저 강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하여 대단히 자 
연스럽고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한국인은 이러한 부류의 언어표현에 심 
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낀다. 
이상 논급한 바와 같은 일련의 문화차이는 기존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 
권에서 온 사람과 대화활 때 자신의 의사소통문화에 따라 말이나 행동을 
함은 물론이려니와 상대방의 언어나 행똥도 자신의 의사소통문화에 비추 
어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벚어지는 현 
상과 비견된대~τ et 외. 1979). 
6. 은어(隱聽) 
이른바 반(反)문화라고 하는 관념(사고방식)의 다양한 표현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를 관련지어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반문화적 
경향은 젊은이 집단에 의한 표싱어므로 이 연구에서는 대략적으로 14세 
에서 22세 사이 연령충의 학생과 도시인의 은어 속에서 스패언어 문화와 
사고방식의 관계를 개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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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이한 접미사 
청년층의 은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접미사는 Q따인데(Cas때o Effi: 
71-9), bα따 (샌드위치)， b따1fa (buga ‘자동차’， 영어의 buggy), auroraia 
(종업원). rUfXJta (꾸바리브레; 코카콜라와 럼주로 만든 각테일의 일종)， 
dro.양1fa(의탤중독자)， 뼈TJta (흡연개 일반적으로 마약 복용재， j l1[X1ta 
U뼈 ‘재킷， 웃옷’)， prioota (p뼈 ‘ll}실 것’)， soc뼈 (사회주의재， t，αα따 
(축음기) 응을 예로 틀 수 있다. 
비록 드문 생성력과 사용빈도를 갖지만 접미사 -ata를 접미사 ota와 
eta로 기능적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drogota (약물중독 
재， gn때 (ll}리화나 골초)， [XJSmorata (없'rrrJ ‘경찰)， [XJSota (시종일관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한 사람l， pind70따 (마약물질을 주입하기 위해 스스 
로 주사를 놓는 약물중독자) 등과 같은 파생어에 나타난다. 접미사 -eta는 
aomreta (종업원)， coloque따 (격분을 스스로 진정하다)， ch1J1eta (시건방진 
하층민아가씨)， 따ne따 (약물 복용자 중독재， t때7￥%따 (만취한 나팔수)， 
띠낌ι'ta (부랑자) 같은 예에서 찾을 수 있다 
접미사 -αα는 범죄에 관한 은어에 속하는데 고어와 관련된 따에서 
가령 bαnta(배고픔)， con뼈 (친구)， vo/ata (창문이나 지붕을 통해 도둑 
질하는 도둑， volar[몸을날리다]에서 유래). 스페인 불량배의 실제언어에 
속해있는 것으로서 consa1a ‘동료’， 띠/ata ‘바지 뒷주머니， pol，αm ‘챔질， 
난장판’， so.뼈 ‘단독범행’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0.따 역시 불량배의 실 
제은어에서 발견된다. 그 예로는 없mota (경찰의 조λ}; [XJSrrrJ ‘경찰에서 
유래)， picota (스스로 주입하는 마약 중독자; pimrse ‘1l}Q.]=을 스스로 주사 
하다’에서 유래)， pi，뼈뻐 ‘면도칼 집’， sebota ‘범행’ 등이 있으며 접사 -ß따 
형태도 젊은이의 은어에서 ete라는 여성형처럼 사용된다~mlvete [대머 
리J， historieta [適話]). 한편 -ata와 ←0따처럼 eta를 갖고 형성되는 어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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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은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C빼1eta ‘계류 중인 司法的 異議’，
coloque따 ‘정치적 구류’， cmsumeta ‘약탈품， 절도행위에 의해 획득된 물품’， 
聊nbeta ‘겉옷’，lar，밍￠따 (잠정적 자유 lan따"Se ‘가버리다’)， rmr뼈m ‘음 
식’， pureta ‘노파， 늙은이’， sφe따 (잠자고 있는; 집시족의 언어인 sobelar 
‘잠자다’에서 유래， 때ueta ‘걸인， 부랑자’ 둥의 예가 있다. 
의 어휘 단축 
오늘날 스페인 젊은이의 언어사용에서 특이활만하게 존재하는 어휘현 
상은 단어를 단축시 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αJto， bici, cine, foto, mili, 
rrα0， tele, 200 둥과 같이 2음절이며 강세의 轉位 외에 단축행에서 옴성 
적 변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단축은 arr뼈i (중폭기)， corto (단 
편영화)， α000 (정멸시계， 크로노미터)， 뼈Jre(침올)， gtrrÎ (군인)， mani (표 
출)， 뻐.rra(신경쇠약환자)， IXJITlO (포르노그라피)， pr명re(진보주의자) 둥 
이 있다. 전통적인 단축행 이외에도 현재의 젊은이 언어에서 실행되는 것 
으로는 anarco ‘무정부주의자’， diputa ‘의원단’， ecolo ‘환경보호주의자， 
es1:lqll. ‘마약 특별반’， 1맹a ‘군샤 병^ V, rnachaca ‘졸병’， manifa ‘표명’， 
masoca ‘메조키스트’， paraca ‘닥하산 병샤， αoleta ‘노동자 계급 퉁파 같은 
단어의 분할올 거론할 수 있다. 더군다나 3옴절 단촉형의 어딸(語末)모음 
변이는 -ata와 관련이 있으며 때ga ‘정치집단인 갈리시아 연합회원’， 
gasofa ‘가솔린’，m.mi{E ‘시경’， sudaca ‘남미언’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범 
죄에 관련된 은어를 살펴보면 forasta (외국인)， car때'a (종업원)， esc뼈ra 
(진열창)， garaoo (어떤 것을 결거나 고정시키는 옷걸이의 일종으로서의 
갈고리)， fo때a (탈주범)， 때úite (첩자)， esp=ta (검열관)， es1:lqll.s (마약단속 
검열관)， rnat:roca (자전거 번호 대장)， 뼈co(신문) 둥이 있다. 이상 거론 
한 바와 같이 학교， 대학， 친구무리， 군대에서의 농답， 사회비판， 문화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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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어휘는 여러 가지 주제영역의 기능 내에서 서 
로 다른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다OJ=한 분포는 젊은이 집단 
내에서 높거나 낮게 발견되는 가치의 의미로부터 연유한다. 
3) 어휘영역 
동사 mmer와 Jarmr는 정상적인 지배관계에서 ‘설득하다~perswdir， 
ccnvenær)，라는 뜻을 가진다. 그리고 동사 dαXJr나 eη뻐l뼈는 ‘공부하다’ 
라는 돗을 가지고 따mr와 αηe때는 보다 확대된 의미를 가짐으로써 ‘일 
하다’라는 영역으로 확장되며 currante, Cl1lTe.뼈te， 띠π'0， Cl1lTito, 띠ηe 등 
과 같은 파생어가 수반된다. 한펀 인간의 비인간적 행동을 동물의 행위 
처럼 묘사하는 어휘로는 먹는 행위와 음식물 그 자체를 기술하기 위해 
dnsα11" [혀를 차다， 들이마시다J， jaJar [술에 취하다J， jarmr [먹다J， 
m때αr[먹다J， 聊ear[먹다J， tr앵1([포식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며 그 
각각의 명사는 jarrrJJ1Cin， rmndum, ηrmduque， α1[Jeo이다. 마시는 행위와 
음료는 pn따r， privar, trincar, pri따 pηve， p，πlXlIa라고 하며 알콜음료를 과 
음한 만취상태는 cogorza, melopea, mom로 표현한다. 그리고 plandnr la 
oreJa나 solxrr(整骨하다)는 ‘자다’의 뜻을 가지며 파생어인 sobeta는 ‘짐J을 
의미한다. 동사 j띠α는 ‘ver [보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죽다’ 
의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설적(注說的) 표현이 사용되는데 한 
국인은 ‘밥숨가락을 놓게 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반히여 스페인에서는 ‘담 
배 피우기를 그만두대따α de 따mr)’로 표현하는 것이 흥미롭다. 
젊은이 은어의 또 다른 일면은 돈과 관련된다. 지폐는 은어로 pareles나 
때rros라고 불리워진다. 비록 현재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화폐단위이기는 
하지만 종전의 지폐 5천 빼세따는 fantasrm， momdo, sál.xJm라고 명명되기 
도 하고 1천 빼세따는 le，뼈명 따ego라고 하며 1백 빼세따는 없n!XJ， li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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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1백 빼세따 짜리 동전은 따xη>latim이며 5 빼셰따 짜리 동전 
은 따)0'이다. 그리고 빼세따 그 자체는 chirla, 1，뼈dm， pela, p없， rubia 둥 
으로 불리었다. 돈에 대한 이러한 은어표현의 상당수는 언어 안에 어떤 
전통을 갖고 있다. 1백만 빼세따를 의미송}7j 위해 ki10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데 이 단위는 무게단위에서 1백 빼세따 짜리 지폐의 그만한 양에서 유 
래하였다. 반면에 오늘날 유럽통화권 통합 이후 사용하고 있는 유로화 중 
에서 가장 고액단위 지폐인 5백 유로는 ‘빈 라덴’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 
은 911 테러 사건 이후의 세태를 잘 반영하면서 띠서전쟁에서 패전한 이 
후 스페인이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반미감정을 은근히 즐기려는 것과도 
다맥상통한다. 이처럼 스페인 은어의 개념적 경계는 따분해서 즐기거나 
창피한 성적인 관계， 주변사람，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단순한 평가 동 은 
어형성 초기의 정신적 과정을 암시한다， 
띠 은어의 원천 
은어는 불량배의 언어에 실제로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lXJranda ‘대장， 따srn ‘사람들， (악당의) 패거리’， lxjia ‘경찰， burra ‘버스’， 
때$ ‘구두’， camello ‘마약거래 %띤l’ ， rnrræfl ‘늙은이， 성인’， 띠rror ‘일하 
다， 특정범죄행위를 실행하다’， chon여’ ‘군인， 직업군인’， cronzo와 croro 
‘도둑’， 따l[X1 ‘재킷’， 뼈rbre ‘시체’ ， guindar ‘사취하다’ ， guita ‘돈’ ， hierlx1 ‘마 
약， 빼r ‘벅다’， jay ‘여자’， )αur ‘보다’， Ioro ‘라디오’， ntJClnaJ ‘꼴치 아프고 
보/얀l 적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 ηIκfera ‘경찰’ ， rrαiero ‘경찰대리인’， 
rrru뺑r ‘훔치다’， rrru핑uta ‘불량배’， mogollén ‘어떤 것의 다량， rr뼈γ ‘좋아 
하다’， mollate ‘포도주’， 11101fJ ‘시경의 직원’， pirarse ‘진열되다’ ， pure따 ‘노 
인’， rarrJ110S ‘反교란 국가경찰청’， n핑ir ‘어떤 것이나 장소가 구련 나쁜 
냄새를 풍기다’， 었x) ‘감옥’， talego ‘감옥’， tnαlα) ‘공범， 동료’， trullo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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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은어 중 많은 것이 집시족의 언어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음성이나 의미 변환을 거쳐 차용된 것으로 형성되어 있 
다. 청년층이 주요한 핵심용어를 표현하거나 뚜렷하게 열등한 문화영역 
의 고유한 어휘파생 방법의 일부로서 채택하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차용 
은 일반적으로 은어사용자의 문화적 우위흘 인식하는 언어학적 방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열둥한 문화주체의 언어%씩이 기능적으로 유용하거나 
특별히 표현되어 나타난다면 충분히 기능함을 입증하는 사례이대α뼈u). 
구체적으로 불량배 언어에서 어떤 유용성과 표현이 발견되는가 하는 의 
문제기에 관해서는 아마도 다소 유효한 언어공동체의 일반언어에 의해 
표상되는 어떤 문화적 가치에 대한 거부수단으로서 설명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한 7}치가 분배되지 않음을 표시하는 한 가지 형태는 바 
로 몇 가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의 차용이다. 
어떤 특정한 언어전통에 속하는 단어인 은어를 차용하는 것은 만약 담화 
의 의미가 역설적이거나 풍자적 혹은 익살스럽지 않다면 어떠한 방식으 
로든지 언어의 그러한 양태의 관습적인 사용자와의 문화 및 정서적 동일 
시를 가정하는 결속행동을 나타낸다. 특정한 문화에 반대되는 가치를 수 
용하는 것이나 이미 받아틀여진 것에 대해 인상을 주는 것은 고유한 언어 
전통과 분리되는 것이며 동시에 발화자 자신이 속해 있는 언어공동체의 
동시대 화자들과도 분리됨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다른 언 
어의 사용에서 유래된 의식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 
이미 모두(冒頭)에 연구가설로 제시하였듯이 특정한 언어공동체의 언 
어가 그 문화에 대한 반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예는 은어 따Telar와 표 
준어 traJXVαr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불량배에게 있어서 mπe때라 
는 것은 ‘특정한 특수범죄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뜻히여 부과된 일을 억지 
로 수행하거나 이해의 법칙 하에 일상적 방법의 어떤 것을 생산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명사형인 따Telo는 ‘비인간적이고 자유의지가 아닌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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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지 봇한 개성의 실현이 불가능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성질이 없는 
일’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언어현상이 일반표준어에 영향을 끼쳐 범죄용 
어인 은어의 일부로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tnψ때iar는 ‘특정한 특수 
범죄행위에 종사한다는 것올 돗하게 되었다. 대단히 빈번하게 연간과 인 
간에 관한 것을 동물적인 것과 식물적인 것 혹은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물질조차와도 동둥한 가치를 매기는 데서 발견되는 가치하락의 일례로서 
는 인간의 신체부분인 머리에 관한 æotea， bolo, 따뼈n었， αXV， melÓ1, olla, 
뼈뼈， 때TO， tiesto 둥과 같은 은어적 지시어가 거론될 수 있다. 의미적 
가치하락과 동일선상에서 bzιó1 ‘입’， jeta ‘얼굴， mJTrO ‘얼굴， rr뼈)er el 
esqz•eleto ‘춤추다’， Sα￠ ‘운동하다’， los viejos ‘부모’， 따1xl ‘손’ 둥의 어휘 
표현도존재한다. 
5) 언어와 윤리 
어휘의 의미는 은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관습， 윤리， 정신 안에 내재되 
어 있으므로 언어는 반문화적 관념을 일컬을 때 비롯되는 표현의 도구라 
기보다는 핸뻐 대표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렴 스페인어권 젊은이 
의 은어사용에는 정치인과 집정자에 의해 실행된 추상적이면서 고도화된 
기술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거부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높은 가격으 
로 인상하다’라는 말 대신에 rei짜uste de 뼈ifas[가격 재조정l이라고 하며 
‘퇴출’ 대신에 jlexibíli:zaciÓ1 de p!antilla[직원배치의 유동화]라고 표현하고 
‘임신중절’이라는 말 대신에 inteT77.JP(iÓ1 volun때ia del err빼U20라고 표현 
하거나 α7따ioo menstnnl이라고 하는 것을 비롯하여 ‘불륜의 관계’를 
rmt띠η1Ío de hø뼈I행위의 결혼]이라고 하거나 ‘매춘부’라는 직설적인 
표현 대신에 prqesÎ，α뼈 del αmr{연애전문개라고 하는 우회적 표현이 좋 
은 예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표현은 문화와 깊이 단절된 지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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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며 그러한 단절은 인간적인 삶의 펼수적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 
것은 오늘날 의사소통이 구어의 다양함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동일 
한 단어를 사용할 때 갖게 되는 의미와 가치의 불일치에 의해 표출되고 
명분뿐인 ‘세계화된 사회’ 속에서 공통된 세상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이 
라고판단된다. 
v.결론 
언어의 제반 속성은 해당 언어공동체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 
을 연구가설로 설정하고 논거에 해당하는 분석범주를 도출하였다. 스페 
인어권 내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함을 대전제로 하면서 스페인어와 한국 
어의 문화차이를 개관하였다 언어문화차이에 기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페인어권내 한국어교육에서 경험 
하게 될 문화차이에 의한 언어표현의 %에점을 설명하면서 연구가설을 
입증하였다. 스페인어권의 문화적 특성은 나태， 다혈질， 오수， 선민의식， 
고백， 투우， 격정， 우유부단으로 요의E하였다. 스페인어권내 한국어교육에 
서 경험하게 될 언어표현의 상이점은 상술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인사언 
어， 통사구조 생활상， 철자 및 강세부호 반문화적 요소， 은어 부문에서의 
문화차이에 기인함을 말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적 교호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수준에서의 의사소통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언어문화에 관 
한 이해가 바탕을 이루는 차원에서 스페인어권내 한국어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제시가 절실함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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